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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신기의 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(왼쪽부터) ⓒ사진=송희진 기자 songhj@

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가 최근 동방신기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

"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"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

SM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"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

사와 법리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"며 "본 가처분으로 인하여

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입게 될 막대한 손

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"고 설명

했다.

이수현 입력 2009. 11. 2. 10:40 수정 2009. 11. 2. 10:41

SM "동방신기 가처분 결정, 분쟁 본질 고려 안돼"(전
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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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SM 측이 보낸 공식 보도자료 전문.

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의미와 향후 방향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고

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입니다.다음과 같이 금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의견을

말씀 드립니다.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이유와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

입니다.금번 결정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,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

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 하게 만들 것입니다. 따라서 한류 콘텐츠

의 해외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.

세명의 멤버와 체결한 전속계약 역시 회사와 멤버들 간에 이러한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여 도출

한 것으로서, 회사는 이러한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약 5년간 동방신기의 해외시장 개척에 아낌

없는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.

그리고 매년 멤버들과 협의 하에 전속계약 조건을 멤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왔습니

다. 이전까지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한 적이 없었던 위 3명의 멤버들은 장기

적인 지원과 투자의 결과가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들어서자 동방신기에서 이탈하여

독자활동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

할 수밖에 없으며, 실연자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창작 및 활동 여건은

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

이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가 이루

어진다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

또한 금번 가처분 결정은 세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

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뿐이며, 세 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

아닙니다.

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

동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.

그리고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 심리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점

을 고려하여 법원은 일단 세 명의 멤버가 동방신기를 떠나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

만 본안심리 결과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

가 그 기간 동안 입은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 명의 멤버로 하여금 공탁금으로, 멤 버당 10

억씩 합계 30억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.

본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에스엠 엔터테인먼

트가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

라고 확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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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최 승수법무법인 지평지성[관련기사]☞ SM, 오늘(2일) 3인 가처분신청 관련 기자회견

☞ 동방신기, 中 11월 공연 전원출연? "협의 중"☞ 동방신기 분쟁으로 본 가요계 개선과 변화의

해법☞ 동방신기, 日활동은 계속..NHK드라마 주제가 불러모바일로 보는 스타뉴스 "372 누르고

NATE/magicⓝ /ez-i"torie21@mtstarnews.com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제보 및

보도자료 star@mtstarnews.com < 저작권자 ⓒ  '리얼타임 연예속보,스타의 모든 것' 스타뉴스,

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

이수현

스타뉴스 & starnewskorea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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